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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지난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은 중대재해 중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자들의 형사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산

업에 종사 중인 근로자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방법론으로서 산업의 경영자들에 대해 구조

적 안전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 건설관리는 물론 근로자

의 안전 차원에서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사안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다양한 삶의 현장들 중 직업현장은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는 일상의 공간 중 하나로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

는 공간이며,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과 상해사고의 

발생빈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Hwang, 2022)은 이 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자 원인이기도 하다.

해당 법제가 발의된지 약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 실

제 다수의 근로사업장들은 해당 법률을 의식하고 작업장

의 조직풍토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Kang et al., 

2021). 관련한 동향연구가 현 시점까지 시행된 바가 없으나, 

해당 법률이 2021년 9월 28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

보의무가 구체화되고 본격적인 법제의 시행이 이루어진 2일

만인 2022년 1월 29일, 모 산업의 대표가 채석장에서 발생

한 토사 붕괴사고로 인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송치된 사건

이 발생하였고 비교적 최근인 2022년 6월 27일에는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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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집단 독성감염 사건이 발

생하여 대표자가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기존 우리 

사회의 작업환경들의 미흡한 사례가 하나 둘 발견됨에 따라 

산업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 층 높아지고 있다.

특정한 조직의 풍토, 즉 조직풍토는 조직이 보유한 독특한 

사회적,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체계와 행동체계

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해당 조직의 구성원의 안전행동과 

사고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Ro et al., 2014).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풍토는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조직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만큼(Lee & Yeo, 2017) 

산업 내 안전과 성과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변

수이다. 특히, 다양한 산업분야 중에서도 가장 재해의 양상

이 다양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안전사고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설현장(Jeong, 2014; Youn & Kim, 2020)에서의 조

직풍토는 더더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조직풍토의 안

전의식으로의 영향, 혹은 효과성을 규명한 연구사례는 병원

(Kim, 2012), 제조업(Lee & Yeo, 2017), 철도산업(Ro et al., 

2014) 등지에서 일부 연구만 수행되었을 뿐 건설현장의 근

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사례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조

직풍토의 지각 수준이 이들의 안전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시점

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상황에서 작업장의 조직풍

토가 건설현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력을 규명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현실적 개정사안에 대한 시사점은 물론, 건설현장 

내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

이 필요할 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

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의 건설현장 내 환경이다. 공

간적 범위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의 약 1년 반 

기간으로,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현장규모를 

지니고 있는 건설현장 내 근로자 4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설

정하였다. 조직풍토에 대한 각 근로자의 지각 수준이 안전의

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구조화된 설

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취합하였으며 취합된 자료는 통계

처리프로그램 SPSS 26.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

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본 연구에서 규명

하고자 하는 사실을 검증하는 양적 조사연구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17년 제20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

이 발의했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던 「재해에 대

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기본으로 

하여 2021년 1월 8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된 법령이다. 해당법의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목적

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의 사업을 운용

하며 안전보건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입힌 사

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을 

통해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 및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

민재해로 나뉘는데, 이들 중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발생

하거나 전치 6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

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의미한

다. 한편 상시 근로자들이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이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점차 적용대상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오는 2024년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2년 6월 27일을 기점으로 이 법

이 시행된 지 반 년의 시간동안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사

망사고 57건, 질병사고 2건의 총 59건이었는데 이들 중 27

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가 입건될 만

큼 법시행 이전까지의 각종 산업의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

에 대한 실태가 상당히 안일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재조

명하게 만든 법안이라 판단된다.

2.2 조직풍토

조직풍토(Organizational Climate)란 조직 구성원들이 업

무환경 내에서 생활하고, 행동하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

로 지각하는 업무환경에 대한 측정 가능한 특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Litwin & Stringer, 1968). 혹은 조직 내 구성원들

이 조직의 직무환경, 상사의 리더십 등과 관련하여 갖는 종

합적인 지각의 수준이라고도 정의된다(Watkin & Hubbard, 

2003). 즉, 조직풍토란 조직 내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요인에 대한 지각 수준이라 정리해 볼 

수 있다. 유사한 개념으로서 조직문화가 있는데, 조직풍토와 

조직문화는 개념, 접근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다. 조직문화

는 조직풍토를 포괄하는 상위적 개념으로 조직과 구성원 간

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 신념과 가치, 전통 등의 

이재윤·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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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기본성격을 강조하는 개념이기에 변경하기 어렵고, 

측정이 불가능한 한편 조직의 풍토는 특정한 개념에 연관된 

성질, 환경 요인등을 규명한다는 점에 변경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Lee & Kim, 2009).

조직풍토는 그 개념이 적용되는 상황과 환경 등에 따라 

구성요인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건설현장과 같은 현

장작업장에서의 조직풍토는 Dieterly and Schneider (1974)

가 개발한 도구가 국내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Choi, 

2022; Dedobbeleer & Beland, 1991). 이들은 조직풍토를 자

율성, 구조, 보상수준, 감독자의 배려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

누었다. 이들 중 자율성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한 근로자의 자

율권과 책임성을 보장해 주며, 불필요한 간섭 등을 줄이는 

특성을 의미한다. 자율성 수준이 보장된 근로자는 스스로 작

업의 일정, 방법 등을 일정 수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

이 부여되며(Hackman & Oldham, 1980), 자율성 지각 수준

이 높은 근로자는 직무에 대한 만족은 물론 성과 또한 향상

됨으로 규명된 사실도 있다(Lee, 2012).

이어, 구조는 현장 내의 업무체계, 업무분장, 감독체계 등

의 수준을 의미하는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조직풍토가 연구

되는 상황에서 해당 개념이 발휘되기에 조직 구조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

다(Ko & Han, 2019). 다음으로 보상수준은 조직이 각 구성

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

지에 대한 수준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감독자의 배려는 감

성리더십의 개념과 유사하게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의 생각, 

의견 등을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는 지도력의 수준, 배려의 

수준, 공감의 수준 등을 일컫는 총체적 개념이다(Goldeman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조직풍토를 크게 자율성과 구

조, 보상수준, 감독자의 배려의 네 가지로 나누어 건설현장 

내의 조직풍토에 대한 지각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2.3 안전의식

안전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과거부터 지속적으

로 강조되어 온 상황이다. 이에 자연스레 안전에 대한 의식

을 의미하는 안전의식과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안전의식이란 안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마

음의 자세로서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거

나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갖는 적극적인 인지도라 

정의된다(Lee & Yoon, 2019). 즉,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효과적

으로 대처하는 개인의 태도이자 믿음인 것이다(Bradford et 

al., 2001).

특히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짧은 역사 동안 급격하게 성장

하였다는 점에 건설분야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의 부족 등으

로 인한 건설 내 안전관리 의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

다(Zhen & An, 2014). 특히 오늘날과 같이 시간이 경과될수

록 건설재해의 규모와 범위가 대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

의 안전의식수준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기에, 건설현장 

내에서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업의 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일용

직 근로자라는 점에 회사의 소속감이 부족하며 체계적인 안

전교육의 기회가 부족하고(Yoon & Kim, 2020), 작업의 특수

성으로 인해 일일 근로시간이 불투명하며 대다수가 옥외에

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내외부적인 영향, 공정진행에 

따른 작업의 종류가 수시로 변화하여 위험에 대한 사전 예

측이 어렵기 때문이다(Kim et al.,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내의 조직풍토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이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여주는 조

직풍토의 요인을 규명하여 전반적으로 건설현장 내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의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내 근

로자들의 조직풍토 지각 수준이 안전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까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현장규모를 지니고 있는 

건설현장 내 근로자 4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을 알린 뒤, 연구참여

에 동의한 대상자들로만 설문참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

다. 최종적으로 배포한 400부의 설문부 수 중 9부의 경우 불

성실한 응답 및 누락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최종

적으로 391부의 응답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조

사에 대한 개요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Outlines of the Survey

Categories Contents

Subjects
391 Construction site workers 

(including executive workers)

Period 2022.06.01 - 2023.09.30

Method Questionnaire Survey (Structured questionnaire)

3.2 연구의 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건설현장에 근무 중인 근로

자들이 지각하는 조직풍토 인식을, 종속 변인으로 이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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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식 수준을 설정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기반

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Fig. 1>과 같다.

<Fig. 1>에 따른 본 연구의 주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건설현장의 조직풍토인식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의식 수준에 대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 주가설의 각 하위가설을 설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자동차문화에서는 개개인들의 운전에 대한 자율

성을 보장하여 이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

안을 마련한 사례가 있다(Yuk, 2018). 국내에서는 건설현장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무상의 자율성이 보장됨을 통해 직무

수행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며

(Lee & Choi, 2019), 국외 연구사례에서는 조직 내 구성원

들의 자율성을 보장시켜주는 풍토는 이들의 안전의식 수준

을 높여준다는 점을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한 사례가 있다

(Khan et al., 2018). 이에 조직풍토의 요인들 중 자율성은 건

설현장의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어, 조직 내의 구조적 측면

을 다루는 위계관계, 소통방식, 업무전달체계 등은 구성원들

의 안전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규명된 사

례(Seo et al., 2010), 보상수준은 직접적인 안전의식과 결부

되어 연구된 사례는 부존하나 자기보상 요인이 안전의식 향

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 사례(Min & Jang, 2021), 마

지막으로 감독자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각 근로자들에 대

한 배려가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점(Youn & Kim, 2020) 등은 다음과 같은 본 연구의 하위가

설 설정에 대한 근거로 작용한다.

H1-1:   조직풍토인식 중 자율성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의식 수준에 대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조직풍토인식 중 구조성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의식 수준에 대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조직풍토인식 중 보상 수준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1-4:   조직풍토인식 중 감독자의 배려 수준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도구

3.3.1 조직풍토인식 

본 연구에서의 조직풍토인식은 Dieterly and Schneider 

(1974)가 개발한 문항들을 기반으로 Pae (2022)가 사용한 

조직풍토 관련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를 참조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의 상황에 맞도록 번안하여 활용하였으며, 해당 척도

는 조직풍토를 자율성, 지원, 구조, 신뢰성으로 구성되어 있

으나 이들 중 일부 문항을 변형하여 각 자율성 5문항, 구조

성 5문항, 보상 수준 5문항, 감독자의 배려 수준 5문항으로 

구성된 4요인의 20문항 척도를 활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Likert식 5점 만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매우 그

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조직풍토인식의 하위 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긍정적으로 높음을 의미할 수 있도록 측정하였다.

3.3.2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본 연구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근로자의 안전의

식을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Bradford et al., 2001; Lee & 

Yoon, 2019 등)들을 참조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요

인의 척도로 본 연구자가 직접 구상하였다. 각 문항은 ‘나는 

작업현장에서 불편하더라도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안전교육은 작업시 안전도를 높이는데 도

움이 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Likert

식 5점 만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안전의식이 높음을 의미할 수 있도록 측정하였다.

3.3.3 건설현장 근로자의 기본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건설현장 업무 경력, 지

역, 현장의 규모, 직접노무 근로자와 관리 근로자로 나누는 

근로형태 문항으로 구성된 총 7가지 명목척도 기반 문항들

을 부가하여 조사하였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유효표본의 설문자료들은 SPSS 

26.0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

이 활용되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작업장의 조직풍토가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 건설현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25권 제1호 2024년 1월    17

둘째, 연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

색적 요인분석 및 내적신뢰도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

하였다.

셋째, 요인분석에 의해 추려진 요인들에 대한 평균, 표

준편차와 변인 간 개략적인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도출하고, 이를 보기 쉽게 표로 정리

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분석의 방법으로서 Scheffe의 분석을 시행

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인 건설현장 근

로자들의 조직풍토인식이 안전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분석은 통계적 유의수준 p<.05를 가설채

택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총 391명의 건설현장 근로자가 응답한 

설문내용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289명(73.9%)으로 여성 102명(26.1%)

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30대가 144명(36.8%)으로 가장 많

았다. 최종학력 수준은 전문대졸이 268명(68.5%)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현장 업무 경력은 1년 미만의 단기 경력자가 

244명(62.4%)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근무지는 서울 및 경기권을 포함한 수도권

이 107명(27.4%)으로 가장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균등한 분

포비중을 보였다. 이들이 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의 규모

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이 172명(44.0%)으로 가

장 많았으며, 연구대상자 중 직접노무 근로를 수행하는 대상

자는 각 247명(63.2%), 관리 등 간접노무 근로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144명(36.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연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내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조

직풍토의 구성요인에 대한 응답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내적신뢰도계수 

Cronabach's α를 도출하여 검증하였다. 최초 요인분석을 시

Table 3. Exploratory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Organizational Climates

Factor item
Factor Loading

Cronbach’s α
F1 F2 F3 F4

Structure

ST1 .865 .095 -.026 .067 .722

.722

.722

ST2 .849 .083 .084 -.106

ST3 .631 .026 .077 .348

Compensation

TR1 .009 .860 .126 .109 .695

.695

.695

TR2 .047 .859 .073 .001

TR3 .173 .558 .100 .219

Autonomy
AU1 .042 .118 .924 .109 .861

.861AU2 .059 .149 .923 -.029

Supervisor’s Consideration

SP4 -.102 .176 -.014 .814 .612

.612

.612

SP5 .099 -.008 .086 .749

SP3 .355 .248 -.005 .568

Eigen value 2.049 1.933 1.758 1.754

Varience(%) 18.624 17.577 15.983 15.948

Cumulative Variance(%) 18.624 36.201 52.184 68.132

Table 2.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 N, %)

Categories N %

Gender
Male 289 73.9

Female 102 26.1

Age

20s 139 35.5

30s 144 36.8

40s 34 8.7

50s 50 12.8

Above 60s 24 6.1

Education

Under high school 63 16.2

Junior college 268 68.4

Above General College 62 15.4

Work 

experience

Less than a year 244 62.4

1-3 years 78 19.9

Above 3 years 69 17.6

Working 

area

Metropolitan

(Seoul & Gyeonggi)
107 27.4

Chungcheong 99 25.3

Jeolla 59 15.1

Gyeongsang 67 17.1

Etc 59 15.1

Working 

field scale

Less than 10 workers 46 11.8

10-50 workers 70 17.9

50-100 workers 103 26.3

Above 100 workers 172 44.0

Working 

type

Field worker 247 63.2

Management & Supervision 

worker
144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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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결과, 각 구조성, 보상 수준, 자율성, 감독자의 배려를 

묻는 일부 문항들이 적절한 요인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요

인적재량이 0.5 미만으로 도출되어 수 차례 정제과정을 거

쳤으며, 각 요인들을 묻는 질문의 순서에 따라 ‘ST1', 'ST2'.. 

순으로 명명하여 도출된 최종 조직풍토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과 같이 건설현장 근로자가 인식하는 조직풍토

의 요인은 본 연구자의 최초 구상과 같이 구조성, 보상 수준, 

자율성, 감독자의 배려의 네 가지 요인으로 원활하게 분류되

었으며 각 요인분류에 따른 고유값(Eigen value)이 모두 1을 

상회하고, 총 누적분산치(Cumulative variance)가 60%를 상

회하였으며 모든 문항들의 요인 적재량이 0.5를 넘기에 구

성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이어, 각 분류된 요인에 대한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모두 0.6을 상회

하여 조직풍토 도구에 대한 신뢰도도 확보되었다.

이어, 안전의식 수준을 묻는 6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

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Exploratory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Safety 

Consciousness

Factor item
Factor Loading

Cronbach’s α
F1

Safety Consciousness
CS1 .860 .647

.647CS3 .859

Eigen value 1.480

Varience(%) 74.009

Cumulative Variance(%) 74.009

이와 같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묻는 문항

들 중 최종적으로 4문항이 요인적재량 미달로 탈락되고, 2

문항은 온전한 요인분류가 되었다. 단일요인으로 분류된 안

전의식 요인의 고유값(Eigen value)이 1을 상회하고, 총 누

적분산치(Cumulative variance)가 70%를 상회하며, 문항들

의 요인 적재량이 0.5를 넘기에 구성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이어, 안전의식 요인에 대한 내적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 .647로 도출되어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도

구의 신뢰도도 확보되었다. 이에, 이상의 요인분석 결과에 

의거한 연구분석을 시행한다.

4.3 건설현장 근로자의 조직풍토인식, 안전의식의 수
준 및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절에서는 건설현장 내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조직풍토

의 각 하위요인, 안전의식의 수준을 알아보고 이 변인들 간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

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조직풍토에 대한 인식 수준 중 구조성에 대한 인식

(r=.315, p<0.01), 보상 수준(r=.109, p<0.05), 자율성에 대한 

인식(r=.219, p<0.05), 감독자의 배려에 대한 인식(r=.270, 

p<0.01)은 모두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들 중 가장 강한 정적 상관

관계를 갖고 있는 관계는 건설현장 내의 업무체계, 업무분

장, 감독체계,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가치 등을 의미하

는 구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자의 각 구조성, 보

상 수준, 자율성, 감독자의 배려, 안전의식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는 조직풍토인식 중 가장 높은 평균점을 차지하

고 있는 변수는 구조성(M=3.38)으로서, 건설현장 내의 업

무체계, 업무분장, 감독체계,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가

치의 분위기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다. 통계적인 방법으

로 그 원인은 파악할 수 없으나, 본 연구의 시점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련한 근로환경의 변

화로 인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전반적

인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의 평균은 3.34(SD=.757)로, 리

커트식 5점 척도의 평균점인 3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

다.

4.4 건설현장 근로자의 기본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수준의 차이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통제변인으

로 작용할 기본적 특성변수를 추리기 위하여 건설현장 근로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of Research Variables

Factor
Organizational Climates

Safe Consciousness
Structure Compensation Autonomy Supervisor’s Consideration

Organizational 

Climates

Structure 1

Compensation .202** 1

Autonomy .124* .266** 1

Supervisor’s Consideration .264** .299** .109* 1

Safe Consciousness .315** .109* .219** .270** 1

Mean(SD) 3.38(.654) 3.37(.633) 3.35(.776) 3.21(.601) 3.34(.757)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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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기본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았

다. 이 때, 성별 등 2군집으로 이루어진 구분은 독립표본 t-

검증을 수행하고 연령대 등의 3개 이상의 군집으로 이루어

진 구분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는게 통상이나, 본 연

구에서는 결과를 보다 통일성 있게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t-

검증의 차이와 F-검증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 모

두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차이를 검증하였다. 건설현장 근

로자의 기본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안전의식 수준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연구대상자의 기

본적 특성 요인은 최종학력(F=11.487, p<0.001), 현장규모

(F=8.206, p<0.001), 근로 유형(F=24.028, p<0.001)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의 경우 고졸 이

하(M=2.96)보다 전문대졸(M=3.38), 일반대졸(M=3.57) 근

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았으며, 현장규모의 경우 10명 미만의 

소규모 현장 근로자(M=3.18)보다 중규모 이상인 50명 이상 

100명 미만 현장의 근로자(M=3.57)의 안전의식이 높았으

나, 상대적으로 가장 큰 규모인 100인 이상 현장규모에서 근

로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M=3.17)은 그 이하 현장

규모에서 근로를 수행하는 안전의식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각 최종학력

(교육수준), 현장규모, 근로 유형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선정

하였다. 

4.5 건설현장 근로자의 조직풍토 인식이 안전의식 수
준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앞선 4절에서 추려진 통제변수인 최종학력

(교육수준), 현장규모, 근로 유형의 변수를 1차적으로 통제

한 Model 1과, 여타의 조직풍토 요인을 부가한 Model 2의 

회귀모형으로 구성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을 살펴 보면, 최종학력(교육수준), 현장규모, 근

로 유형을 통제한 Model 1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며(F=11.574,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82로 

약 8.2%였다. 이어, 본 연구에서 분석해보고자 하는 조직풍

토의 네 가지 하위요인을 부가적으로 투입한 Model 2 또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4.223, p<.001), 설명

력은 약 20.6%로 Model 1에 비해 12.4%의 설명력이 증가하

여 조직풍토 변수들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확인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보상 수준(t=-.930, p=.353)

은 근로자의 안전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조직의 구조성(t=4.157, p<0.001, β=.205), 자율성(t=3.304, 

p<0.01, β=.157)과 감독자의 배려(t=4.048, p<0.01, β=.198)

는 근로자의 안전 의식 수준을 정적으로 향상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특히, 이들 요인들 중 근로자의 안전 의식 수

준을 가장 강하게 높여주는 요인은 조직 내의 구조성으로, 

현장 내의 업무체계, 업무분장, 감독체계, 안전을 최우선적

으로 하는 가치의 분위기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

Table 6. Difference in the Level of Safety Consciousn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ategories Mean (SD) F (p) Scheffe

Gender
Male (N=289) 3.35 (.779)

.273 (.602) -
Female (N=102) 3.30 (.694)

Age

20s (N=139) 3.24 (.867)

1.032 (.390) -

30s (N=144) 3.41 (.703)

40s (N=34) 3.41 (.583)

50s (N=50) 3.30 (.693)

Above 60s (N=24) 3.40 (.722)

Education

Under high school (N=63) 2.96 (.810)

11.487 ***

a < b, c

a < b, c

a < b, c

Junior college (N=268) 3.38 (.716)

Above General College (N=62) 3.57 (.751)

Work experience

Less than 3 years (N=133) 3.27 (.765)

2.793 (.062) -3-5 years (N=43) 3.41 (.658)

Above 5 years (N=37) 3.49 (.811)

Working area

Metropolitan (Seoul & Gyeonggi) (N=107) 3.38 (.730)

.190 (.944) -

Chungcheong (N=99) 3.29 (.714)

Jeolla (N=59) 3.31 (.825)

Gyeongsang (N=67) 3.36 (.632)

Etc (N=59) 3.34 (.935)

Working field scale

Less than 10 workers (N=46) 3.18 (.710)

8.206 ***

a < c;

b > d;

c > d

10-50 workers (N=70) 3.50 (.712)

50-100 workers (N=103) 3.57 (.647)

Above 100 workers (N=172) 3.17 (.801)

Working type
Field worker(N=247) 3.20 (.779)

24.028 *** -
Management & Supervision worker(N=144) 3.58 (.65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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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되었다.

5. 결론

5.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조직풍토의 

지각 수준이 이들의 안전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

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시점인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상황에서 작업장의 조직풍토가 건

설현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

명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의 현실적 개정사안에 대한 시사점은 물론, 건설현장 내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

요할 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

다.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 391명의 건설현장 근

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풍토 인식, 안전의식 수준을 묻는 문

항으로 구성된 설문자료를 배포한 뒤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한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의 차이를 불러

일으키는 기본적 특성변수는 교육수준, 현장규모, 근로 유형

이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전의식 수준이 높았고, 현장

규모는 n형 곡선과 같이 일정 수준 규모가 높아질 경우 안전

의식 수준도 높아지나, 특정 규모 이상부터는 오히려 안전의

식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였다. 이어 직접노무 근로자들

보다 관리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더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결

과는 Kim (2016)의 관리자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의 차

이 연구에서도 규명된 바 있으며,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 향

상방안을 논의한 Zhen & Ah (2014)의 연구에서도 규명된 

바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시점과 무관하게 여

전히 관리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직접노무 근로자들

보다 높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사례이나, 이와 같은 안전의식

의 차이는 점차 좁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현장 내의 안

전사고는 주로 직접노무 근로자의 작업수행과정에서 발생

한다는 점에 관리 근로자들이 갖춘 안전의식이 직접노무 근

로자들의 안전의식으로 전이될 수 있는 조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지각하는 조직풍토 요인들 중 

이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는 요인은 조

직 내 안전문화가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도록 하는 조직 내 

구조성, 그리고 근로자의 자율성과 감독자의 배려였으며, 이

들 중 조직의 구조성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그간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풍토 요인과 안전의식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사

례가 없다는 점에 본 연구에서만 규명된 차별적인 연구 결

과이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조직풍토의 구조성은 현장 내의 업

무체계, 업무분장, 감독체계,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가

치 수준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 기반을 해 보면, 

현장 내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지

적인 차원의 안전교육 시행,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고취 등 

개별적인 변화보다 규정, 작업시행, 사후관리 등 원스톱 체

제 기반의 안전의식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된

다. 나아가, 근로자의 자율성과 감독자의 배려 등도 중대재

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치는 바, 현장작업 진행시에 작업의 상황, 내용 등

에 따라 일부 작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근로자들에게 위임하

여 작업의 효율성을 꾀함은 물론 이들의 자율권 보장을 통

한 안전의식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

은 자율권 보장은 자연스레 감독자가 근로자에게 갖는 관심

과 지원 등과 연결되어 감독자의 배려의식도 선순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정한 작업성

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작업진행지시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자율권 보장만큼이나 작

Table 7. Factors Affecting Safety Consciousness of Subjects

DV IV
Model 1 Model 2

B β t(p) B β t(p)

Safety

Consciousness

General 

Characteristics

Education .212 .071 2.992** .142 .106 2.100*

Working field scale -.039 .036 -1.110 -.046 -.063 -1.376

Management & Supervison worker dummy .274 .083 3.296** .191 .122 2.440*

Organizational 

Climates

Structure .237 .205 4.157***

Compensation -.055 -.046 -.930

Autonomy .153 .157 3.304**

Supervisor’s Consideration .250 .198 4.048***

Model Fit
F(p)=11.574***

=.082

F(p)=14.223***

=.206

* p<0.05, **p<0.01, ***p<0.001

DV: Dependent Variable

IV: In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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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결과물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등 작업 인센티

브 제도를 겸비하여 자율권 보장에 따른 작업성과의 결과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도출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의 제언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

이기 위해서는 관리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직접노무 근로

자들의 안전의식으로 전이될 수 있게 하는 조직문화가 필요

하고, 건설현장 작업장 내의 조직풍토가 각각 근로자들의 작

업진행에 따른 재량권을 부여하고, 개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따를 때 이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조직 내 구조가 안

전의식을 표방하도록 변화하는 거시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

기에 관련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조사시점의 조직풍토가 본래의 

건설현장 내 조직의 조직풍토가 아닌 일시적인 풍토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충분한 법시행 기간이 이루어진 뒤 수행

되지 않았다는 점에 이 결과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형성구조를 논의했다고 보기

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대해재처벌법 이후 시점에서의 근

로자 안전의식만을 단면적으로 연구하였다. 후속연구에서

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근로자 안전의식 형

성요인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를 종

단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시도들이 잇따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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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
전히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
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작업장의 조직풍토가 근로자들
의 안전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작업장의 조직풍토 중 조직의 구조성, 자율성 보장과 감독자의 배려 요인
이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현장작업 진행시에 작업의 상황, 내용 등에 따라 
일부 작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근로자에게 위임하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제를 겸비할 것 등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중대재해처벌법, 조직풍토, 안전의식, 건설현장 근로자


